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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껏볼수없었던 아이다

기대하세요

정갑균예술감독. 열창하고있는아이다역의소프라노고현아.

광주시립오페라단창단첫공연

4월6∼7일광주문예회관대극장

초호화캐스팅…합창 발레단역동성더해

홀로그램 맵핑도입혁신적무대선사 지휘자 이바욜크린체프.

열연을펼치는라다메스역의테너신상근.

22일 오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. 오페

라 아이다 의가수들과예술감독, 지휘자등

10여명이 연습에 한창이었다. 마이크도 차지

않은가수들은연습실천장이 뚫릴 정도의 성

량으로본공연을방불케 하는 열연을 펼치고

있었다.

광주시립오페라단은 오는 4월 6일과 7일 2

차례에걸쳐첫번째정기공연에나선다.

아나 루크레치아와 고현아 등 세계 정상의

무대에서 활동하는 성악가들이 대거 출연해

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번 공연에서

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 아이다

를선보인다.

아이다는웅장하면서도대중적이고,화려한

볼거리를선사하는등큰 스케일을 자랑해 오

랜시간동안사랑받아온작품이다. 광주에서

는약 10년전공연을마지막으로한동안아이

다를볼수없었는데, 광주문화예술회관대극

장에서광주역사상가장 큰 규모의 아이다를

무대에올린다.

아이다는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고대 이

집트의대장라다메스와포로인에티오피아의

공주 아이다의 비극적인 사랑을 배경으로 합

창과 2중창은하이라이트장면으로꼽힌다.

공연을 약 2주 앞둔 오전, 방문한 광주문화

예술회관에서는 라다메스 역의 테너 신상근

씨의우렁찬목소리가연습실을가득채웠다.

라다메스는장군으로서의강한면모와사랑에

빠진 따뜻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역할로

깃발을들고열창하는신 씨의 모습은 강인한

장군을표현하기에알맞았다.

이어 아이다 역의소프라노고현아씨의힘

있으면서도맑은목소리는강한 내면 속 순수

하고여린모습을그대로표현했다.특히,고흥

출신의고씨는 광주시립오페라단의첫번째

정기공연에참여할수있게돼서너무나영광

이라고참여소감을밝히며연습을이어갔다.

아이다와함께라다메스를사랑하는암네리

스역의메조소프라노정소영씨또한아이다

와 대립을 이루며 연습이지만 실제 상황처럼

연습에몰두했다.

세계적인 지휘자 이바욜 크린체프 또한 직

접노래도부르며열정적인 지휘를 보여줘 매

끄러운연습을이어갈수있도록했다.

연습이끝난후,신씨는혼자만예쁘게꾸미

고온고씨에게투정을부리는등화기애애한

모습을보였다. 실제공연을준비하면서힘든

점이없을정도로팀워크도 좋은 것으로 나타

났다.

특히, 이번광주 아이다 는정갑균예술감

독이 홀로그램과 맵핑 기술을 도입해 강물을

재현해내고 밤하늘의 별을 재현해내는 등 대

중들이 더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오페라의 클

래식함을잃지않았다. 정감독은국내에서거

의 최초로 오페라에 테크놀로지 기법을 도입

해좋은작품을만들기위한노력을이어갔다.

아이다만 4번째연출을맡는정감독은 아

이다라는 작품을 접해보지 못한 연출가들이

많을 정도로 아이다는 저희 연출들에게도 사

랑받는 작품이다 면서 오페라 중 가장 최고

봉이라고할수있는 작품을 통해 광주시립오

페라단의 첫 출발을 알리고 싶었다 고 전했

다.

아이다는백화점이나쇼핑센터등에서도음

악을들을수있어대중들이모든멜로디를알

고있을정도로유명하다.거기에프랑스그랜

드오페라형식이접목돼 대규모 궁중신의 스

펙타클함과발레의접목등 볼거리가 많은 가

장뛰어난작품으로정평이나있다.

또,첫번째정기공연인만큼광주시민들과

함께하는무대를만들기위해 3월 5일시민합

창단 33명을선발했다. 대부분전공자들이오

디션에응했는데, 비전공자4명은전문가들도

소화해내기어려운곡을불러 모두를 깜짝 놀

라게했다는후문이다. 정감독은조금의고민

도없이비전공자 4명의시민을합창단원으로

선발했다.

광주시민합창단은 메트로폴리탄 옹페라합

창단과 함께 아이다의 웅장함을 한껏 더해주

며광주시립발레단이역동적이고참신한무용

을, 디오오케스트라는 섬세한 선율을 연주한

다.

아나루크레치아, 고현아, 호르아네스아이

바지안, 신상근, 산야 아나스타샤와 광주 전

남 출신의 최승필, 김일동, 홍일등초호화출

연진과 함께 세계적인 지휘자 이바욜 크린체

프,노련한경험으로수준높은아이다를완성

시킬정갑균감독이평생 잊지 못할 멜로디를

선사한다.

본공연은 4월 6일 오후 7시 30분과 7일 오

후 3시에열리며, 6일오후 1시 10분에는언더

캐스팅과 함께 아이다 정복하기 프로젝트를

진행한다. 임경아, 정세영, 윤승환, 이하석가

수들의오픈리허설은무료로관람가능하다.

러닝타임은 2시간 30분이며, 티켓은 1만원

~7만원.

문의 062-61-8247.

/이보람기자


